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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an negatively influence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of communication skill as mediating effect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an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was employed. Research participants were 124 nursing 

students from G city and J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2016 to January 30, 2017 using self-re-

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Baron and Kenny method. Results: Fatigue had a significant neg-

a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skill (r=-.28, p=.001). Fatigu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

ical practice stress (r=.39, p<.001). In addition, communication skill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

tween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mmunication sk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the field of nursing 

education, a program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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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사로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 간호 상황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으로 이론교육과 함께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최근에는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제 

구축 및 현장 실무능력 강화 방침에 따라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2].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현장을 미리 경험하고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임

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신체, 심리, 사회적 건강 상

태는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전

공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여유로움이 없이 엄격하고 과중

한 학습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겸해야 하고 짧은 시

간 내에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 시 의료인과 의사소

통 하면서 환자들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를 실제로 

수행해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3]. 임상실습을 경험하면

서 낯선 병원 환경, 부족한 지식과 임상 수행능력, 관계 형성 능

력 부족은 물론 현장과 이론의 괴리감, 과제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4]. 또한, 실

습 위주의 반복된 생활과 실습에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은 주변 

친구들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고, 실습 중 타 간호대학 학생

들과의 불협화음을 경험하면서 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5]. 적당한 스트레스는 학습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

한 회의마저 느끼게 되어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6].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

식을 탐구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력을 높이

는 학습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

하다[4].

피로란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건강한 

사람과 환자 모두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불쾌한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지침, 부담, 억눌림, 고갈, 무력, 불균형의 속성을 띄며 일

상생활 능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증상으

로 간주된다[7]. 간호직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

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으로[8], 간호 업무 중 항상 환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과 과도한 업무 

정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9]. 환자 

및 병원 내의 다양한 특성들과 감염과의 관계 연구에서 간호사

의 극심한 피로는 요로계 감염과 외과적 상처 감염과 같은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10], 초보 간호사가 특

히 피로에 취약하다[11].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3, 4학년은 이

미 임상에 노출되어 재학생 때부터 초보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피로에 취약할 것으로 간주되나 간호대학생의 피로에 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1,70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학 3년 동안 피로가 30%에서 41%로 

증가하였고, 282명의 학생이 이탈하여, 학년에 따라 소진과 이

탈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12]. 또한 교실 내 학습 활동 참여와 

최종 학년에서 직업적 준비를 감소시키며, 졸업 1년 후 임상수

행능력을 저하시켜 이직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12]. 대부분의 경우, 피로는 일과적이어서 적절한 휴식에 의

해 호전되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만성이 되면 휴식을 통해 호전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만성피로 증후군으

로 진행될 수 있다[13]. 따라서 간호대학 재학생 때부터 피로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피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관련된 요인으로 수면 

부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불안, 분노, 의사소통 

능력, 자기효능감, 과제물 등이 확인되었다[14].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

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의미하며[15], 전문간호를 위해 간호대학 교육과정 중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이다[2].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 중 다양한 연령층 및 사회계층의 대상자를 대

면하면서 두려움, 염려, 놀람, 당황스러움, 무능함, 불편함 등을 

느끼고 낯선 환경에서 자신감 부족과 미숙한 의사소통 기술, 

이론과 실무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대면하는 데 신체

적 ․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16]. 또한 실습지에서의 비교

육적인 의료인의 태도와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환자, 보호자, 

동료,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고[17], 대

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역량임과 동시에[2]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임상실습 만족도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와 임상실습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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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과[1,3,6] 실습 수행 중

의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정서적 경험을 파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13,19]. 선행연구들에서 피로는 간호대학생

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영향 요인이며

[3,6,14,20],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14]. 또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환자 및 보호자, 의

료인,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긴장, 불안, 분노

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7,14,16]. 살펴본 바와 같이 피로는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

치고,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14,18,20,21], 의사소통 능력이 피로와 임

상실습 스트레스 사이를 매개할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의사소

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 간

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

스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 규명하고

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서 벗어나 좀 더 총체적인 이해

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 향상이 가능한 

의사소통 능력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실

제적인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의

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피로가 임상실습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와 J도에 위치한 3개 종합대학교에 재

학 중인 3, 4학년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연구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로 임의표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2개

일 때 필요한 최소표본 크기 107명인 것을 근거로 산출하였으

며, 불충분한 설문지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135명에게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11명의 설문지를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124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

다. 설문지는 총 103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7문항, 피로를 파악

하기 위한 24문항,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15문항, 임

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5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피로

피로는 주관적인 지친 느낌을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는 

피로를 측정하기 위해 Jang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2]. 

총 24문항으로 고갈성 피로, 긴장성 피로, 누적성 피로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이 가능한 Likert 5점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피로의 하위

영역 별 신뢰도는 고갈성 피로 .91, 긴장성 피로 .77, 누적성 피

로 .81이었다.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

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을 측정하기 위하여 Rubin의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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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에 Hur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 보완한 GICC 

(Global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를 사용하였다[23].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이 가

능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다.

3)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란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부정

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

해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6]. 본 연구에서는 Whang이 개발

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6].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특성 요

인, 개인특성 요인, 외부적 조정 요인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상황특성 요인은 의료인의 태도, 환자 ․ 보호자의 태

도, 실습환경, 실습상황, 역할갈등으로 구성되고, 개인특성 요

인은 심리적 요인과 지식 ․ 기술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외부 조정요인은 과제물과 학사일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 5점까지 배점이 가능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

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 별 신뢰도

는 상황특성 .91, 개인특성 .87, 외부적 조정요인 .81이었다.

4) 일반적 특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학년, 건강 상태, 대학

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지난학기 학업 성

적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IRB NO. 2016**-**-052).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

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해당 학과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작성자

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

고, 질문지의 내용에도 이를 포함하여 서면동의 하게 한 후 자

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피로,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임

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

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24]

가 제시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와 계수

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24명이며 남성이 12.9%, 여성이 

87.1%였다. 3학년이 56.5%, 4학년이 43.5%였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양호(51.6%)가 가장 많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

족도는 만족이 47.6%, 보통 이하가 52.4%였으며, 간호학 전공

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4.8%, 보통 이하가 45.2%였다.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9.2%, 보통 이하가 50.8%였으

며,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은 3.5~3.9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Table 1).

2. 대상자의 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피로 점수는 2.86±0.66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긴장성 피로(3.23±0.93), 고갈성 피로

(2.89±0.68), 누적성 피로(2.56±0.76) 순이다.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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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6 (12.9)
108 (87.1)

Year in university 3rd
4th

 70 (56.5)
 54 (43.5)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64 (51.6)
 47 (37.9)
 13 (10.5)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
Below average

 59 (47.6)
 65 (52.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action
Below  average

 68 (54.8)
 56 (45.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low average

 61 (49.2)
 63 (50.8)

Grade point average ≥4.0
3.5~3.9
3.0~3.4
＜3.0

 28 (22.6)
 50 (40.3)
 39 (31.5)
 7 (5.6)

Table 2. Degree of Fatigue,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124)

Variables  M±SD Actual range Reference range

Fatigue
Depletion fatigue
Tension fatigue,
Cumulative fatigue

 2.86±0.66
 2.89±0.68
 3.23±0.93
 2.56±0.76

1.50~4.71
1.44~4.75
1.00~5.00
1.00~4.60

1~5
1~5
1~5
1~5

Communication skill  3.78±0.54 2.07~4.93 1~5

Clinical practice stress  3.36±0.45 1.60~4.47 1~5

Situational characteristics
 Attitude of medical personnel
 Attitude of patient/family
 Clinical environment
 Clinical situation
 Role conflict

 3.39±0.50
 3.58±0.60
 3.57±0.63
 3.26±0.59
 3.22±0.54
 3.33±0.75

1.63~4.53
1.83~4.83
1.50~5.00
1.50~4.50
1.33~4.33
1.00~5.00

1~5
1~5
1~5
1~5
1~5
1~5

Person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factors
 Knowledge/Skills
 Social factors

 3.20±0.60
 3.38±0.61
 3.31±0.64
 2.91±0.80

1.49~4.35
1.86~4.86
1.33~4.83
1.00~4.75

1~5
1~5
1~5
1~5

External regulators
 Assignment/reports
 Academic schedule/regulation

 3.53±0.69
 3.57±0.86
 3.49±0.65

1.75~4.90
1.75~5.00
1.00~4.80

1~5
1~5
1~5

점수는 3.78±0.54점(5점 만점)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

수는 3.36±0.45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외부조정 요인(3.53±0.69), 상황특성 요인(3.39±0.50), 개인

특성 요인(3.20±0.60)의 순이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는 성별(t=7.81, p=.006), 

학년(t=10.37, p=.002),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F=23.17, p<.001), 

대학 생활 만족도(t=28.68, p<.001),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

도(t=17.09, p<.001),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t=19.78,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학년이 4학년보다 피로 점수가 높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군이 보통 나쁨 군보다 피로 점수가 낮았다. 

또한 대학생활, 간호학 전공,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는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피로 점수가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학 전

공에 대한 만족도(t=8.82, p=.004),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t=9.08,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살

펴보면, 간호학 전공,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 이하인 

군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t=8.10, p=.005), 성적(F=2.85, p=.040)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임상실습 스

트레스 점수가 더 높고, 지난 학기 학점은 3.0~3.4인 군이 3.0 이

하인 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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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Fatigue,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tigue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practice stress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2.45±0.62
2.93±0.64

7.81
(.006)

3.80±0.53
3.77±0.54

0.04
(.846)

3.07±0.54
3.41±0.43

8.10
(.005)

Year in university 3rd
4th

3.02±0.62
2.66±0.64

10.37
(.002)

3.75±0.55
3.81±0.54

0.41
(.522)

3.37±0.49
3.36±0.41

0.01
(.95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2.54±0.58a

3.15±0.48b

3.42±0.75c

23.17
(＜.001)
b, c＞a

3.85±0.47
3.66±0.59
3.86±0.70

1.87
(.159)

3.34±0.47
3.39±0.44
3.38±0.45

0.16
(.852)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
Below average

2.57±0.54
3.14±0.64

28.68
(＜.001)

3.85±0.51
3.70±0.56

2.40
(.124)

3.29±0.44
3.43±0.47

2.84
(.09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action
Below average

2.66±0.56
3.12±0.68

17.09
(＜.001)

3.90±0.51
3.62±0.54

8.82
(.004)

3.32±0.41
3.42±0.50

1.73
(.190)

Satisfaction
Below average

2.62±0.57
3.10±0.65

19.78
(＜.001)

3.92±0.49
3.63±0.56

9.08
(.003)

3.29±0.40
3.43±0.49

3.01
(.08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rade point average ≥4.0
3.5~3.9
3.0~3.4
＜3.0

2.69±0.53
3.02±0.67
2.81±0.66
2.75±0.89

1.72
(.167)

3.75±0.55
3.79±0.58
3.78±0.52
3.78±0.46

0.02
(.995)

3.39±0.40a

3.44±0.42b

3.32±0.42c

2.93±0.84d

2.85
(.040)
b＞d

4. 대상자의 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로는 의사소통 능력(r=-.28, 

p=.001)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r=.39, p<.001)와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의사

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r=-.44, p<.001)에는 유의

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피로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의

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24]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절차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

하여 잔차의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0]을 중심으

로 균등하게 흩어져 있어 모형의 선형성(linearity)과 등분산

성(homoscedasticity) 가정을 만족하였고, 회귀 표준화 잔차 

P-P도표를 이용한 검정 결과 잔차가 45도 직선에 근접하여 오

차의 정규성(normality)을 충족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

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2로 1.0 이하이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08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는 1.0~8.02로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 상관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통계량이 2.05로 2에 가까워 각 독

립변수 간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 [24]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은 첫 번

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해 동

시에 회귀분석 한다. 본 연구의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피로가 매개변수인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24,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피로가 종속변수인 임

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β=.22, p<.001).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피로

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의사소통 능력이 종속변수인 임

상실습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β=-.30, p<.001), 독립변수인 피로가 임상실습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β값이 .20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p=.001), 2단계의 β값(.22)보다 작아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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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Fatigue,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124)

Variables
Fatigue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practice stress 

r (p) r (p) r (p) 

Fatigue 1

Communication skill -.28 (.001) 1

Clinical practice stress .39 (＜.001) -.44 (＜.001) 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 in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124)

Predictors β t (p) Adj. R2 F (p)
Sobel test

Z p

Step 1. F → CS -.24 -3.27 (.001) .073 10.69 (.001)

Step 2. F → CPS .22 4.62 (＜.001) .142 21.39 (＜.001)

Step 3. CS → CPS
F → CPS

-.30
.20

-4.45 (＜.001)
3.50 (.001)

 
.257

 
22.25 (.032)

 
2.64

 
.008

F=Fatigue; CS=Communication skill; CPS=Clinical practice stress.

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피로가 매개변수

인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종속변수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

치는 간접적인 효과인 매개효과 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계수 값 2.64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8).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피로,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

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피로 점수는 2.86점(5점 만점)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결과보다 낮고[2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이한 도구

를 사용한 연구결과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25]. 본 연구에서 사

용한 피로 측정도구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연구

대상자와 측정도구, 측정시기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

우나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으로 느끼는 피로 정도는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중상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론 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빽빽한 스케쥴과 근무 조 변경, 과제물과 

집담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낯선 환경에서의 긴장감, 실습

과 관련된 수면 부족, 수면의 질 저하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14,26]. 지속적인 피로는 만성 피로로 진행되는 경향이 크므로 

실습 중인 학생들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피로 원인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피로의 원인을 파악

하고, 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실습 중, 실습 후의 피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실습 중에 피로가 누적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피로 점수를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긴장성 피로, 고갈성 

피로, 누적성 피로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Jang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22], 긴장성 피로를 측정하

는 문항이 ‘팔, 다리 혹은 온몸이 뻐근하다’, ‘눈이 뻑뻑하고 불

편하다’, ‘머리가 아프다’ 와 같은 신체적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

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14]. 피로 감소

에 효과가 있는 눈 요가 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피로 중재 프로

그램이 필요하며[27],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선배와의 만남과 

같은 교과 외 활동 등을 통해 임상실습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3.78점(5

점 만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 연구결과[28],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29]. 의사소통은 모든 사회 조직과 관계 형성의 기본을 형

성하는 토대가 되며,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

을 해결해야 하는 간호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임상 실습 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대상자와의 관계, 동



기본간호학회지 25(1), 2018년 2월 https://doi.org/10.7739/jkafn.2017.25.1.58 65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료 학생과의 관계, 문제해결 능력, 실습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

력 수준이 임상간호사와 유사한 수준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최

근 간호대학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전문직 간호인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중요한 학습성과 중 하나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임상 사례에 기초한 역할극 

활동과 같은 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 방법을 선호한다는 연구결

과[29]를 토대로 학생의 흥미 및 참여도를 고려한 수행 중심 교

수법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3.36

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6,30]. 대상자 수와 학년 및 실

습 기관 등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평균 이상의 점수 분포로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과 실습 지도 교원의 적극적인 중재 전략이 필수적

이다. 하위영역 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황적 요인에 해당

하는 의료인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자 ․ 보호자

의 태도, 과제물, 심리적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중 의

료인의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

치한다[6]. ‘의사와 간호사가 학생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의

사가 간호사를 보조자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일 때’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실습 중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관계 

역동을 목격하며 간호사 신분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환자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수행을 불신하고 거부하거나 무

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역할 모호, 

자신감 결여와 같은 결과가 초래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학습능력 감소 및 학업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

고, 간호교육 환경 분석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과 임상 현장과의 긴밀한 협

의를 통해 임상에서의 체계적 실습 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과 지난 학

기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의 경우 임상실

습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높았고, 3.5~3.9로 중상 정도의 성적

인 학생들이 3.0 이하의 하 군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

가 더 높았다. 성적이 중 ․ 상위권으로 여겨지는 학생들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다소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학업뿐만 아

니라 교우 관계 및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학생 상담 관리 프로

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

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피로와 의사소통 능력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

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역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며[14,25], 피로와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설

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7]. 즉 피로가 

낮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아진

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 중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접하

면서 두려움, 무능함, 불편함 등을 느끼게 되고, 미숙한 의사소

통 기술, 이론과 실무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불안과 긴장, 피로

를 경험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대

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16]. 실습지에서의 

비교육적인 의료인의 태도와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은 간호대

학생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도 간

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

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내 ․ 외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이의 효과 평가

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

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빈약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우

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의사소통 능

력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18,21].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임상실

습 중 경험하게 되는 피로와 다양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

복케 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사소통은 몸에 익혀 실제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

며,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육은 학부과정에서부터 실무에

서 전문직 간호사로 활동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전문직 간호인의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중요한 학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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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야  기

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

교육 현장에서는 강의식 의사소통 교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어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으로 한계점이 보고되고 있는 만

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육 요구도에 기반한 실질적 의사

소통 능력 함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대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학습 전략으로 임상 사례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학습법 및 역할극과 같은 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 방법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

야 한다. 그러나 피로,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

하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는 간

호교육 측면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태도가 주요

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실

무 측면에서는 임상 현장에서도 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간호정책 측면에서는 향후 전문간호인을 양성

하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 실습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소

와 함께 의사소통과 같은 심리 ․ 사회적 요인을 강화하는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

통 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

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달리하거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제 변수들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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